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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과 도시교통 수요 변화
- 대구광역시 2020년 상반기 사례를 중심으로 - 

K R I H S  I S S U E  R E P O R T

요 약 ■�코로나19의 빠른 전염력을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

(Social Distancing) 시행   

 �‘사회적 거리두기’ 개념 속에 대면접촉 시 거리를 두는 것뿐 아니라 휴교, 재택근무, 모임 

취소 등이 포함되어 도시 전반적인 통행량 감소

- �우리 정부는 1차로 2020년 3월 22일~4월 5일(15일간), 2차로 4월 6일~19일 

(14일간)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, 3차로 4월 20일~5월 5일(16일간)

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

■�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량 크게 감소

 �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대폭 감소했으며,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

대구광역시의 대중교통 이용량도 전년 동기간 대비 급감 

- �대구 도심지역으로부터 반경 12㎞ 내 동서부 지역에서 시내버스 이용이 크게 줄었으며, 

도시철도 역시 동서축인 1·2호선의 이용량이 남북축(3호선)에 비해 대폭 감소

■�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및 공유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부문 

비상지원체계 마련 시급

 �도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동을 통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

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 비상 운영체계 및 방역루트 마련 필요

 �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공유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 지원체계 구축 필요

■�(대구광역시 사례) 코로나19 확산 후 저밀도 공유교통시스템 이용패턴 변화

 �(카셰어링car sharing)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50% 수준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으나, 전체 

및 건당 이용시간은 최대 3.5배까지 증가

 �(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공유교통시스템) 전체 이용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

이용량 회복속도는 차이

- 신장장애 교통약자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이동패턴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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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‘사회적 거리두기’가 정부 주도로 시행

(대구광역시) 슈퍼 전파자super-spreader에 의한 코로나19의 급속 확산과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

 �코로나19의 31번 확진자(슈퍼 전파자)를 시작으로 2020년 2월 대구 지역사회의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남

•�2월 18일 기준 확진자가 1명에서 일주일 후 약 450명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해 3월 초에는 5천 명을 넘김

 �결국 정부는 3월 15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

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교통부문의 파급영향

코로나19의 전염력을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*를 전국적으로 시행

* �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 형태의 시책으로서, 대면접촉 시 거리를 두는 것뿐 

아니라 휴교, 재택근무, 모임 취소 등의 개념이 포함됨 

 �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020년 3월 22일(15일간)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 

•�감염이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

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함 

 �1차로 2020년 3월 22일~4월 5일(15일간), 2차로 4월 6일~19일(14일간)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

시행, 3차로 4월 20일~5월 5일(16일간)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됨

이 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한 도시교통 변화에 대해 해외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사례를 검토하고, 우리 

나라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광역시의 도시교통 수요 변화에 대해 시공간적 데이터 분석을 시행

<그림 1>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(2020년 4월 30일 0시 기준, 단위: 명)

출처: 대구광역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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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발생과 통행량 변화

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주요 도시 대중교통 이용자 큰 폭 감소

 �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해 정부의 대응 심화 및 외출 자제 요구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

•�미국 뉴욕시의 경우 2020년 3월 한 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자가 큰폭으로 감소하여, 셋째 주의 이용량은 첫째 

주의 약 16% 수준에 그침(16%=17/104*100)(TUMI 2020)

<그림 2> 주요 도시의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대비 대중교통 이용량 변화(2020년 3월)

미국 뉴욕 미국 LA 호주 멜버른

주: 전 세계 41개 도시의 평균 통행량을 100%로 봄.

출처: https://www.visualcapitalist.com/covid-19-cities-commuter-activity/ (2020년 6월 10일 검색).

일본 정부 차원의 외출 자제 요청 후 도쿄시 통행량 최대 90%까지 대폭 감소 

 �외출 자제 요청 후 도쿄시 주말 하루 통행자 수는 기존 2월 통행량에 비해 10%대까지 격감했으며, 평일기준 

으로는 약 50% 수준으로 감소

•��2월 하라주쿠 거리의 주말 통행량은 약 2만 2천 명/일이었으며 외출 자제 요청 후 첫 주말(3월 28~29일)에 약 

2,600명/일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(평일은 약 1만 8천 명/일→약 8,600명/일)

<그림 3> 코로나19로 인한 도쿄 하라주쿠 거리 통행량 감소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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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https://robotstart.info/2020/04/08/harajuku-data.html (2020년 6월 10일 검색)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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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대중교통, 공간적 이용패턴에 변화가 있었을까?

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의 통행량이 승용차보다 크게 감소

 �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신천대로 교통량은 2월 넷째 주에 전년 동기간 대비 75% 수준으로 감소했으며, 

3월 첫째 주 74.5%까지 떨어졌다가 셋째 주에 86.3% 수준까지 점차 증가(연합뉴스 2020)

•�검체(檢體)검사 및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도로 교통량은 점차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임

 �반면, 대중교통 통행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법인택시 58.4%, 시내버스 42.6%, 도시철도 35.7% 수준까지 

급감했는데, 이는 도로 교통량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로 확인

시청이 위치한 도심과 일부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량이 크게 감소

 �코로나19의 본격적 확산 이전인 1~2월에 비해 3~4월의 버스 이용량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

나타났으며, 하차량보다 승차량에 더 큰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

•�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대구시청이 위치한 도심부(예: 성내1·2동)와 이로부터 동서 방향으로 약 12㎞ 정도 

떨어진 지역(예: 달서구 신당동, 동구 안심동)에서의 승·하차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그림 4> 코로나19 확산 전·후 전년대비 대구광역시 버스 승차량 차이(2020년 1~4월)

출처: 저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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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>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승·하차 인원 전년대비 변화량 

구분
승차 하차

1~2월 3~4월 1~2월 3~4월

평균 ▼ 3만 2,922명 ▼ 4만 5,264명 ▼ 6,983명 ▼ 4만 4,452명

최대값
△ 1만 27명

(국우동, 10.8km)
▼ 4,727명

(도평동, 7.7km)
△ 6,476명

(국우동, 10.8km)
▼ 393명

(하빈면, 19.2km)

최소값
▼ 34만 8,546명
(성내1동, 0.7km)

▼ 90만 9,768명
(성내1동, 0.7km)

▼ 5만 7,475명
(성내2동, 2.1km)

▼ 22만 2,877명
(성내1동, 0.7km)

주1: 행정구역, 대구시청으로부터의 최단거리. / 주2: (  )는 역명, 호선. / 출처: 저자 작성.

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의 이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

 �대구광역시 도시철도의 2020년 1~4월간 역별 승·하차 인원을 검토해본 결과 오전과 오후 첨두시간대 

차이는 있으나 전년대비 약 4~6만 명(첨두 4시간 기준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승차량보다 하차량이 더 

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

 �동서축 철도인 1·2호선의 이용량 감소가 남북축 3호선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, 오전 첨두시간의 경우 

주로 노선 끝에 위치하는 역에서 승차량이 대폭 줄어들었음에 반해 하차량은 도심 주변 역에서 크게 감소

•�오전 도시외곽부에서 도심지로의 출근 통행량이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이며, 다만 3호선 매천시장역과 코로나

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위치한 2호선 강창역의 경우 오히려 전년대비 이용량이 증가

<그림 5> 코로나19 발생 후 전년대비 오전 첨두시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승차량 변화(2020년 1~4월)

출처: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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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2>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승·하차 인원 전년대비 변화량(2020년 1~4월)	

구분
오전 첨두(7~10시) 오후 첨두(17~20시)

승차 하차 승차 하차

평균 ▼ 4만 2,878명 ▼ 3만 9,388명 ▼ 5만 3,897명 ▼ 5만 7,168명

최대값
△ 7,334명

(매천시장, 3호선)
△ 1만 1,262명

(강창, 2호선)
△ 1,682명

(매천시장, 3호선)
△ 8,144명

(매천시장, 3호선)

최소값
▼ 15만 2,534명

(상인, 1호선)
▼ 27만 6,142명
(반월당, 1, 2호선)

▼ 51만 627명
(반월당, 1, 2호선)

▼ 46만 8,612명
(반월당, 1, 2호선)

주: (  )는 역명, 호선.  / 출처: 저자 작성.

대구광역시 공유교통시스템도 영향을 받았을까?

카셰어링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전체 이용시간은 증가

 �카셰어링 시스템인 쏘카*의 대구광역시 

2020년 1~4월간 이용건수 데이터를 

살펴보면 전년대비 약 63.9%에 머무르는 

수준이며, 3~4월의 이용건수는 전년대비 

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6.1%로 집계

�2011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카셰어링 업체 

이며 렌터카와 다르게 주유비를 ㎞당 주행요금 

으로 부과하는 것이 특징

 �반면 2020년 1~4월간 이용건당 이용 

시간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월 평균 

2.05배 증가하여 장거리 통행의 수요가 

대중교통에서 공유교통으로 일부 전환된 

것으로 추측되나 보다 추가적인 분석 필요

•�1~2월은 건당 이용시간이 전년대비 약 1.76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, 3월의 경우 2019년에 비해 3배 

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

대구광역시 동서부 지역에서 전년대비 카셰어링 이용건수는 크게 감소, 이용시간은 크게 상승

 �2020년 3월의 대구광역시 구별 집계된 이용건수는 북구(전년대비 28% 수준), 달성군(30%), 서구(32%) 

순으로 크게 감소했고, 건당 이용시간은 서구(5.08배), 수성구(3.99배), 동구(3.86배) 순으로 크게 상승

 �대구광역시 도시철도의 동서축인 1·2호선에서 이용객 수가 감소된 것에 반해 카셰어링의 경우 주로 

동서부지역의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

<그림 6> 대구광역시 쏘카 이용실적 집계 

출처: 쏘카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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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7> 코로나19 발생 후 전년대비 대구광역시 카셰어링(쏘카) 승차량 이용량 변화(2020년 1~4월)

출처: 쏘카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.

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공유교통은 장애유형별로 이용패턴의 변화가 상이

 �대구광역시 교통약자* 이동지원시스템인 나드리콜**의 이용건수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진행해본 결과 

2020년 2월 18일 이후 전체적으로 급감하여 점차 회복하는 추세가 나타남

* �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 제1호) 

**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특별지원 교통수단

 �노약자, 뇌병변(腦病變)장애자, 시각장애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통행량 감소가 가장 많은 장애유형으로 

나타났으며 정신·지적 장애 교통약자는 통행량 감소가 있었으나,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임

 �신장장애자는 통행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지체장애자는 이용량의 급감 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임

•�신장장애자는 주로 병원 투석을 목적으로 의료통행을 하는 교통약자로 도시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

에서도 반드시 이동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으로 확인

<그림 8> 코로나19 확산 전·후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시스템(나드리콜) 이용량 변화 추이(2020년 1~4월)

출처: 나드리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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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교통정책 방향

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대중교통 저밀도화 및 비상방역체계 구축 필요

 �도시 내 공간범위에 대해 대중교통의 저밀도화를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비상수송체계 구축 

필요

•�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통행량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시설 내 혼잡도 관리 및 배차간격 조정을 통한 차 내 

저밀도 운행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운영 유연화

•�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각 대도시별 도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

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 비상수송체계 및 방역루트 마련

 �철도 차량 내를 비롯한 지하역사, 터미널의 방역과 살균소독 등의 관리기준 마련과 감염병 확산 단계에 따라 

유연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마련 필요 

•�교통축 및 주요 교통수단 등 비상 시 통행행태 변화를 파악·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행데이터의 체계적 

구축·관리 방안 마련, 비상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상시국의 도시교통 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

비접촉 및 저밀도 교통시스템 활성화 지원방안체계 구축 필요

 �비상방역 기간 동안 대중교통에서 비접촉·저밀도 개별이동 교통수단으로 교통체계 선호도가 전환됨에 따라 

도시의 도로망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

•�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교통억제책의 단계별 사안에 따라 도시 내 도로망 운영과 혼잡관리에 

대한 특별 시나리오 구축이 필요하며, 이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

 �대중교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밀도 수단인 공유교통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과 

도심부를 중심으로 한 비접촉 교통시스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망 개선 필요

•�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상시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한정하여 도로변 일부를 자전거와 PM(Personal 

Mobility, 개인형 이동수단) 운행공간으로서 변환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

•�재난지원금을 통한 PM 구매 활성화 및 공유교통 요금의 공적 지원 등과 같은 교통부문의 정책적 특별지원책 마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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